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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가 되면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예쁜 드레스를 차려 입고 사진을 찍는 예비 신랑 신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에 좋은 추억을 담 기 위해 고생스러울 텐데도 얼굴 가득 환

한 미소가 퍼지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 하지만 모든 예비 신부들이 맘 편히 환하게 웃을 수 있지

만은 않다. 거 울을 보고 예쁘게 웃는 연습을 할 때마다 보이는 노란 치아는 야외촬영을 앞둔 신부

에게 이만저만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치아가 변색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에 조금씩 유기 물질이 착색돼 점점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변색이 되기도 한 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치아에 충격이 가

해졌을 때 신경이 죽으면서 서서히 변 색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착색에 따른 변색은 미백약물을 치아에 직접 적용해 치아 표면의 유기 물질의 결합을 끊어

줌으로써 원래의 치아 색을 되찾아 준다. 치아 표면의 유기 물에만 약물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후

치아가 약해지지는 않으며, 치료 후 일시적인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불소 도포 등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약 물에 의한 변색의 경우 장기간의 꾸준한 미백치료를 필요로 하며, 미백 치료만 으로

새하얀 치아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을 통해 인위적으로 치아 색

을 맞춰줘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착색되는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백 효과는 2 년에서 3년 정도 지

속된다. 그렇다고 2∼3년 마다 미백치료를 다시 받을 필요 는 없으며,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정도 스

케일링과 함께 ‘터치업’(Touch Up) 을 해주면 새하얀 치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요즘에는 시중에서 미백제를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미백제가 모든 치아 변색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심한 충치나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미백 과 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한 후 본 인에 맞는 적절한 미백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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